
수출입은행, 1500억원 탄소펀드 출범

수출입은행이 국내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들과 함께 1500억원의 탄소펀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탄소펀드에 참여한 곳은 수출입은행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 두산

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STX팬오션, STX에너지 등이다.

탄소펀드의 규모는 당초 계획인 1000억원보다 많은 1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탄소펀드는 100% 전략적 투자자로만 구성된 국내 최초의 탄소배출권구매 전문펀드로 한국투신운용이 운용

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수자원공사가 파키스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력발전 CDM사업으로부터 약 80억원의 탄소배출

권을 선구매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CDM 사업에 대한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했다”며 “우선 수자원공사의 CDM사업에 1억

달러의 여신을 제공하고 탄소펀드를 통해 탄소배출권도 사전에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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